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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점화가 도움에 미치는 영향*

전우영**   장경호   황영선   한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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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실험을 통해서, 도움과 연합된 유명인이 도움개념 활성화와 도움행동에 미치는 무의식적 영

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험 1에서는 도움과 연합된 유명인을 식역하로 점화했을 때, 도움단어(vs. 통제단어)에 대한 

반응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2에서는 도움과 연합된 유명인에 대한 생각이 실제로 기부행동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도움과 연합된 유명인을 사용한 공익 캠페인에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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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자선구호재단(CAF)과 여론조사기관인 갤럽

이 함께 조사한 세계 기부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기부지수는 153개국 중 81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arities 

Aid Foundation & Gallup, 2010). 이 조사에서는 한 달 

내에 타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봉사활동, 낯선 사람에 

대한 도움 여부를 통해 기부지수를 산출하였다. 따라

서 이 지수는 단순히 경제적 기부에만 초점을 맞춘 것

이 아니라 국가별 도움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수준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봉사 및 기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도움

과 기부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 최근 연도별 국내 모금총액을 알아본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로 꾸준히 모금액이 증

가했을 뿐 아니라, 2009년의 모금 총액은 2006년의 모

금액 2,177억 원보다 1.5배 이상 많은 3,319억 원으로 

나타났다(사회복지모금회, 2009). 

기부, 봉사 등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점차 증가하

고 있는 친사회적 활동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명

인들의 선행이다. 다수의 유명인들이 거액의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대중들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

해 이러한 활동에 매일 노출되고 있다. 김구환(2006)의 

연구에서는 기부관련 TV프로그램,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기부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기존의 많

은 연구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대중들에게 연예인의 이

미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강병수, 

2002; 김재숙, 이미숙, 2002; 이수경, 권수애, 2009).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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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들의 기부나 봉사활동이 

다수의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김소영(2005)의 연구에

서는 보도된 신문기사의 빈도를 통해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의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추세와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한 연예인의 사

회적 책임활동은 자원봉사, 기부, 결연후원, 자선행사, 

바자회, 홍보대사, 자선콘서트 등으로 모두 친사회적 

행동들이었다.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연예인들의 

책임활동의 빈도가 증가하였는데 실제 2001년에 66건

이었던 책임활동은 2004년에 그 수가 161건이 되어 약 

2.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연예

인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대중들이 지각하는 연예인

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이 중 

자원봉사활동이 연예인의 ‘사회 공헌적 이미지’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은 어떻게 도움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왔다(박서정, 2003; 손현섭, 2000; 신주

정, 2010; Nelson, & Norton, 2005; Shariff, & 

Norenzayan, 2007; van Baaren, Holland, Kawakami, 

& van Knippenberg, 2004; van Baaren, Holland, 

Steenaert, & van Knippenberg, 2003; Williams, & 

Bargh, 2008). 그 중에서 유명인의 친사회적 행동이 일

반인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제일 설득력 있는 설명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이다(Bandura, 1977). 즉, 유

명인의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한 일반인이 유명인의 행

동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다수

의 연구들도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의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주정(2010)의 연구에서는 만화영화

의 친사회적 주인공에 대한 노출이, 남자 시청자들에 

한해서,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서정(2003)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의 친사회적 행동 모두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

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현섭(2000)

의 연구에서는 TV프로그램, 책, 실제 사례 등을 이용

한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모델링을 학습시킨 

집단에서 통제집단 보다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학습이론은 친사회적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는 

유명인의 행동을 일반인들이 모방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흥

미로운 것은 유명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도 도움과 연

합된 유명인의 존재는 친사회적 생각을 촉발시킬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라는 개념과 

강하게 연합된 가수 김장훈이 등장해서 노래 부르는 

것을 보면,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개념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의 자동성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에 따르

면(Bargh, Chen, & Burrows, 1996; Dijksterhuis, 

Bargh, & Miedema, 2000; Kawakami, Dovidio, & 

Dijksterhuis, 2003), 이러한 개념의 활성화는 개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움과 연합된 대상에 노출

되었을 때, 그 대상과 연합되어있던 개념이 자동적으

로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도움개념의 활성화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의 자동성

최근의 행동의 자동성에 대한 연구들은 어떤 개념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면 활성화된 개념과 일치하는 

태도나 행동을 유도하거나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Bargh et al., 1996; Dijksterhuiset al., 2000; 

Kawakami et al., 2003). 또한 친사회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도 친사회적 행동과 연합된 개념의 

활성화가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예를 들면, Shariff와 Norenzayan(2007)의 연구에서

는 신의 개념을 점화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

는지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신이 점화된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독재자 게임에서 타인에게 남겨준 돈의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재자 게임이 익명으

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개념이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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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타인을 배려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개념을 직접 점화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인 따뜻함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따뜻한 방식으로 행동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Williams와 Bargh(2008, 실험 2)는 따뜻한 팩 혹은 차

가운 팩을 이용해 실험참여자가 경험하는 물리적인 온

도를 변화시켰다. 그러고 난 후에, 실험에 대한 보상으

로 개인적 보상 혹은 친구의 선물 중 하나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따뜻함을 통해 심리적 따

뜻함이 활성화되었던 참여자들이 신체적 차가움을 경

험한 참여자들보다 친구의 선물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물리적인 온도를 이

용해 심리적인 온도를 점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자신

보다는 타인을 위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van Baaren 등(2003)의 연구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단순히 따라 하기만 해도 타인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

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종업원은 식

당 고객이 주문 시에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함

으로써 언어적 모방을 했다. 그 결과, 언어적인 모방을 

했었던 조건의 종업원이 언어적 모방을 하지 않고 손

님에게 단순히 친절하게 응답했던 통제조건의 종업원

보다 더 많은 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 Baalen 

등(2004)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실험 중 참여자가 보

이는 습관적 행동을 연구자가 단순히 따라하였다. 결

과에 따르면, 연구자가 참여자 행동을 모방했던 집단

에서 통제 집단보다 연구자에 대한 도움뿐 아니라, 모

방의 주체와는 무관한 자선 단체에 기부하려는 의도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참여

자들이 자신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동이 종업원이

나 연구자에 의해 모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적

으로 자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 모방하는 사람

을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더 가깝게 느끼고, 그 결과 더 

좋게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van Baaren et al., 2003). 

이러한 연구들은 개념을 직접 점화하거나(Shariff & 

Norenzayan, 2007), 물리적 자극을 이용해 심리적인 개

념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도하거나(Williams & 

Bargh, 2008), 단순히 타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심

리적인 거리감을 좁히면(van Baalen et al., 2004; van 

Baaren, et al., 2003) 점화된 개념과 일치하는 방향으

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리고 이러한 점화를 통해 유도된 판단이나 행동은 우

리가 점화된 개념과 우리의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의

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도움과 연합된 유명인에 대한 점화가 

도움에 대한 개념을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도움행동

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인 가수 ‘김장훈’을 점화 자극으로 이용

하였다. 실험 1에서는 단어-비단어 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를 통해 도움관련 단어에 반응하는 속도

를 측정함으로써 도움관련 유명인을 점화하는 것이 도

움개념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2에서는 현장연구를 통해 ‘김장훈’에 대한 

생각이 기부행동을 증가시키는지 알아보았다. 만약 도

움과 연합된 유명인에 대한 생각이 도움개념을 활성화

시키고, 그 결과 도움행동을 증가시킨다면, ‘김장훈’에 

대한 점화가 도움관련 단어에 대한 빠른 반응으로 나

타나고, 기부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험 1

실험 1에서는 도움관련 유명인에 대한 노출이 무의

식적으로 도움에 대한 개념을 활성화시키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참여자들에게 ‘김장훈’ 또

는 도움과는 관련성이 낮은 가수 ‘김종서’의 사진을 식

역하로 제시한 후에 도움관련 단어와 통제단어에 반응

하는 속도를 측정하였다. 점화는 단어-비단어 판단과

제(lexical decision task) 시행 중 15ms의 속도로 사진

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통제조건 유명인에 

해당하는 ‘김종서’의 사진에 노출된 조건보다 도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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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인 ‘김장훈’의 사진에 노출되었을 때 통제단어보

다 도움단어에 더 빠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방법

실험참여자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34명(남 15, 여 19)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참여자들은 실험조건에 무선할당 

되었다. 

자극 및 실험절차

점화자극으로 가수 김장훈과 김종서의 사진을 각각 

2장씩 사용하였다. 기부로 우리사회에서 잘 알려진 김

장훈을 도움관련 유명인 자극으로 선정하였다. 통제조

건의 자극으로는 김장훈과 성별, 연령대, 음악장르, 대

중적인 인지도 등이 매우 유사하지만 기부나 도움과는 

관련성이 낮은 가수 ‘김종서’를 선택하였다. 사진 속 배

경, 의상, 또는 머리색 등이 참여자들의 반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진의 배경을 회색

으로 통일시키고 흑백처리 하였다. 

실험참여자는 실험실에 도착한 후에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실험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는 ‘혼합자극이 단어 지각 및 판

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로 소개되었다. 연

구소개가 끝나고 난 후에 참여자는 컴퓨터가 비치된 

통제된 실험실에서 단어-비단어 판단과제를 실시하였

다. 단어에 대한 반응속도 측정을 통해 개념의 활성화

를 알아본 한 선행연구들(Holland, Hendriks, & Aarts, 

2005; Blair & Banaji, 1996; Macrae, Bodenhausen, 

Milne, Castelli, Schloerscheidt, & Greco, 1998)을 토대

로, 도움과 관련성이 높은 연예인의 사진을 식역하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접근가능성

을 높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자극과 지시는 컴퓨터 화면을 통

해 제시되었다. 과제에는 85Hz의 17인치 LCD 모니터

가 사용되었다. 참여자들의 과제는 화면에 제시되는 

단어가 존재하는 단어인지 존재하지 않는 비단어인지

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화면에 제시되는 단어가 존재

하는 단어인 경우에는 키보드의 ‘F’키, 존재하지 않는 

비단어인 경우에는 ‘J’키를 누르도록 하였다. 모든 참여

자들에게 실험이 끝나기 전까지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본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

제의 진행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6번의 연습시행을 

했다. 연습시행이 끝난 후에 총 36회의 본 시행을 실

시하였다. 

각 시행의 첫 화면에는 ‘+’가 500ms 동안 제시되었

다. 이는 실험참여자로 하여금 점화자극이 제시될 위

치에 주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점화자극인 사진(도움 연예인사진, 통제 연예인사진)을 

15ms 동안 제시하였다. 이전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화면에 어떤 자극이 나타났다는 사

실을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도록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자극 제시시간은 약 25ms 이하였다(Bargh 

et al., 1996; Blair, & Banaji, 1996; Chun, Kruglanski, 

Keppler, & Friedman, 2011; Macrae, Bodenhausen, 

Milne, Castelli, Schloerscheidt, & Greco, 1998; 

Wittenbrink, Judd, & Park, 1997). 본 연구의 실험참여

자들도 화면에 무엇이 제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

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표인 도움관련 연예인의 존재가 무의식

적으로 도움에 대한 개념을 활성화시키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점화자극을 제시한 이후 자극의 잔상 처리를 

위해 차폐자극을 1000ms 동안 제시하였다. 그 다음에 

단어-비단어 판단 자극이 제시되었는데, 제시된 단어

가 존재하는 단어인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 비단어인

지 판단하기 전까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없도

록 만들어놓았다. 반응을 한 이후에는 피드백으로 참

여자의 반응이 맞은 경우 파란색 화면, 틀린 경우에는 

빨간색 화면을 250ms동안 제시하였고 이후 다음 시행

과의 구분을 위해 1000ms 동안 빈 화면을 제시하였다. 

단어-비단어 판단과제를 위해 사용한 단어의 비율

은 Holland, Hendriks 그리고 Aarts(2005)의 연구를 참

조하여 구성하였다. 도움행동 관련 단어 6개(기부금, 

헌혈, 양보, 봉사, 친절, 도움), 통제단어 12개(비행장, 

욕실, 숟가락, 장마, 엽서, 책가방, 관광지, 소나기, 교

복, 메모, 독수리, 서랍), 그리고 비단어 18개(적또,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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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삭능, 준락, 조럽, 심니, 추텅, 걱구, 앙용, 부눙, 흐

빕, 합쭈, 잡땀, 스배, 궁닙, 공깁, 아믄, 흥푸)로, 총 36

개의 자극이 이용되었다. 실험 자극으로 이용했던 단

어는 국립국어원(2003)의 현대 국어사용 빈도조사를 

참고해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이 선정한 

6개의 도움행동 관련 단어들의 사용빈도의 중앙값

(22.5)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사용 빈도수를 

보이는 단어들을 통제단어로 선정하였다. 비단어의 경

우는 이해숙(2001)의 연구를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에 자극이 실제로 식역하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실험참여자들은 누구도 연

예인 사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

은 화면에 제시된 사진자극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과 가설에 대해

서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은 참여

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해주고, 참여에 대한 보

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결과

실험참여자 한 명이 실시하는 도움단어와 통제단어

의 시행이 18시행이었고, 34명이 실험에 참여하여 총 

612시행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자료 중에서 오반응 

26시행과, 평균 반응시간으로부터 2표준편차 이상 떨

어진 24시행을 극단치로 분류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또한 모든 반응 속도가 평균으로부터 크게 이탈한 

1명의 참여자를 불성실한 참여자로 분류하여 모든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토대로 총 33명의 자료를 로

그변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성별의 주효과나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성별 변인은 아래의 분

석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움관련 유명인의 점화가 도움개념의 활성화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점화자극: 김장훈, 김종

서) X 2(단어유형: 도움단어, 통제단어) ANOVA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때 점화자극은 참여자간 변인이었고, 

단어유형은 참여자내 변인이었다. 결과에 따르면, 점화

자극과 단어유형에 따른 이원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31)=5.80, p<.05. 결과

 김장훈 점화 김종서 점화

도움단어 567.48 (19.01) 580.91 (18.45)

통제단어 590.91 (17.55) 570.12 (20.96)

단위: ms

표 1. 점화자극과 단어유형에 따른 반응시간 평균(표준

편차)

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의 값들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로그변환 하기 전의 자극 단어에 반응한 시간으로 

제시하였다. 상호작용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김장훈이 점화된 집단에서는 통제단어(M=590.91)

보다 도움단어(M=567.48)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5) = 5.23, p<.05. 하지만 김종서가 점화

된 집단에서는 도움단어(M=580.91)와 통제단어

(M=570.12)에 대한 반응속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16) = 1.33, n.s. 그 밖에, 점화자극의 주효과나, 단

어유형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31) = .00, n.s; F(1, 31) = .56, n.s..

실험 1의 결과는, 도움행동과 관련이 없는 연예인

(김종서)이 점화된 조건의 참여자들은 도움단어나 통

제단어에 대한 반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도움행동과 연합된 연예인(김장훈)이 

점화된 조건에서는 참여자들이 도움단어보다는 통제단

어에 더 빠르게 반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도

움관련 연예인에 대한 점화가 도움개념에 대한 접근가

능성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지지하는 것이다.  

실험 2

실험 2에서는 도움관련 유명인에 대한 생각이 실제

로 도움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현장 실험연구를 통해, 도움관련 유명인에 

대한 점화가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

다. 구체적으로, 실험 2에서는 김장훈과 김종서에 대한 

생각을 점화한 후에 기부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

아보았다. 실험 1의 결과를 토대로, 도움관련 유명인인 

김장훈에 대한 생각을 점화한 조건에서, 김종서를 점

화한 통제조건에 비해, 기부행동의 비율이 높을 것이

라고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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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실험참여자

참여자는 상담관련 연구회의 워크숍에 참여한 성인 

62명(남 6, 여 56)이었다.  

자극 및 절차

실험은 워크숍의 일정 중에 실시되었는데, 우선 워

크숍의 첫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 설문지의 마지

막에는 조건에 따라 김장훈 또는 김종서에 대한 생각

을 조사하는 개방형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여자

들에게는 이후의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로 다양한 연예

인들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따라서 설문지에 적혀 있는 연예

인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구체적으로 “연예인 ‘김장훈’(또는 김종서)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을 어떠한 내용이라도 자유롭게 기술해 주

십시오”라는 안내문을 제시하였다. 첫 강의가 끝나면 

기부행사에 대한 안내와 함께 워크샵 참가비의 일부를 

편지봉투에 넣어서 돌려주었다. 편지봉투에는 1,000원

짜리 지폐가 한 장씩 들어 있었다. 참여자들에게는 이

번 워크숍 교육비의 일부를 돌려드리고, 원하는 사람

에 한해서 연구회의 기부행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안

내문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000 워크샵 교육비의 일부(1,000원)를 돌려 

드리려합니다.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 연구회의 

기부행사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환영합니다. 기부해주신 따뜻한 마음은 저희 

연구회의 기부금에 더해서 전액 00가출청소년쉼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내지에 명시된 00가출청소년쉼

터는 연구회의 실제 협력기관이었다. 기부가 가능한 

시간은 10시부터 강의가 모두 끝나는 6시까지였고 기

부함을 두어 참여자의 기부행동 여부를 측정하였다. 

봉투의 맨 아래에는 매우 작은 글씨로 사전에 부여한 

번호를 써넣어서 조건별 참여자들의 기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장훈 점화 (n=29) 김종서 점화 (n=29)

기부 75.9% (n=22) 51.7% (n=15)

비기부 24.1% (n=7) 48.3% (n=14)

표 2. 점화조건에 따른 기부행동 비율(%)

결과

점화 질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참여자 4명은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또한 1명을 제외하고, 기부자들은 모두 

1,000원을 기부했기 때문에, 기부금액이 아닌 기부 여

부를 종속측정치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움관련 유명인의 점화가 기부행동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김장훈을 점화한 조건과 김종서를 점화한 조건에 

따라 기부행동 여부에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김장훈 점화 조건의 참여자들이 김종

서 점화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기부행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1)=3.66, 

p=.056. 표 2에 제시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김종서

에 대한 질문에 응답했던 참여자들(M=51.7%)보다 도

움관련 유명인인 김장훈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참여자

들(M=75.9%)의 기부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실험의 결과는 도움관련 유명인에 대한 생

각이 실제로 도움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논의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실험을 통해 도움행동과 연

합된 유명인에 대한 노출이 자동적으로 도움에 대한 

개념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실제로 도움행동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

해 우리사회에서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잘 알려진 가수 

김장훈에 대한 생각을 점화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였

다. 실험 1에서는 도움과 연합된 유명인의 사진을 식

역하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유명인

의 사진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자각하

지 못했다. 하지만 도움관련 유명인, 즉 김장훈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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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출되었던 참여자들이 김종서 사진에 노출되었던 

통제조건의 참여자들보다 도움(vs. 통제)단어에 더 빠

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움

과 연합된 유명인의 존재는 도움에 대한 개념을 자동

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험 2에서는 김장훈에 대해서 

생각한 참여자들이 김종서에 대해 생각한 통제조건의 

참여자들보다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도움과 연합된 유명인에 대한 생

각이 대표적인 도움행동 중의 하나인 기부행동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발견들은 도움행동의 자동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첫 번째

로, 본 연구의 결과는 도움과 연합된 유명인의 존재 

자체가 모방과정과는 독립적으로 도움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도

움과 연합된 유명인에 대한 식역하 노출(실험 1)이나 

생각(실험 2)이 도움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발견들은, 사회학습이론

(Bandura, 1977)이 가정하는 관찰과 모방의 과정을 가

정하지 않더라도,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유명인의 존

재는 일반인들의 도움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유명인의 친사회

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에야 일반인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

라, 친사회적 행동과 연합되어 있는 유명인에 대한 노

출이나 생각 자체가 자동적으로 도움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발견은 도움과 연합된 유명인

이 도움에 대한 개념 활성화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식역하 자극을 

이용한 실험 1의 결과는 도움과 연합된 유명인에 대한 

노출이 무의식적으로 도움개념에 대한 접근 가능성

(Higgins, in press)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현장 연구로 진행된 실험 2의 결과는 

본 연구의 가정이 실험실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김장훈의 

기부행동을 따라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

아도 김장훈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도움에 

대한 개념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도움행동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실

제 도움관련 유명인에 대한 신문기사,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거나 또는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된 경우에도 도

움개념이 활성화되고 도움행동이 증가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움행동을 포함한 친사회적 행동

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 1의 결과에 따르면, 도움관련 

유명인의 존재는 기부행동(실험 2)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실험 1에서 도움단어로 구성되었던 헌혈, 

양보, 봉사, 친절, 도움 등 다양한 분야의 친사회적인 

행동도 도움관련 유명인의 존재에 의해 촉진될 가능성

이 있는 것이다. 특히, 도움과 연합된 유명인이 식역하

로 제시되는 것만으로도 도움에 대한 개념이 활성화 

된다는 실험 1의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과 연합된 유명

인의 존재에 대한 단순 노출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친

사회적 행동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익 캠페인이 더욱 큰 효과를 보

기 위해서는 캠페인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데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본 연구결

과에 따르면 공익광고에 등장하는 대상을 선정할 때는 

인지도뿐만 아니라 모델이 친사회적 행동과 연합되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과

는 무관한 유명인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과 연합되어 

있는 유명인을 통한 공익 캠페인은 다양한 친사회적인 

행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

을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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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wo experiments examined the nonconscious effects of celebrity priming on the activation of the concept of 

helping and helping behavior.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responded faster to helping-related words than to 

control words when the celebrity associated with helping was primed subliminally. In experiment 2, participants 

primed with the celebrity associated with helping donated more than those in the control condition.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to the public campaigns using celebrities associated with helping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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